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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통법규 중 일단정지 표시(stop sign)에서 주의 완전 Stop 하세요  

       그동안 LW안에서는 교통법규 중 일단정지를 아니 지켜도 무사 했었으나 앞으로는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최근 소식통에 의하면 LW단지 내에서 GRF Security 순찰 제도 만으로 자체 운영 관리하던 업무들이 

       City of Seal Beach Police Department가 직접 관여  병행 운영 관리하게 된다는  나쁜 소식입니다. 

       좀 쉽게 말씀 드리면 보안관(GRF Security)과 경찰(Seal Beach Police)이 우리 마을 안전 관리를 공동으로  

       보안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왠만한 사건은 자체내 GRF Security에서 순화적이고 편의적이였다면  앞으로는 경찰업무에 준하여 

       크고 작은 문제를 처리함으로 우리들에게 돌아 오는 것은 정신적 압박, 경제적(딱지 받으면) 부담이 수백$ 

       씩 벌금을 내야 하며 운전 기록까지 나빠져 보험료 인상의 요인이 된다고 합니다.   

 

       큰 길(Seal Beach Blv)에서 Golden Rain Road으로 Right Turn 할 때는 대개는 1001x3 으로  stop하고  

       들어 오는데 정문(Main Gate)을 지나서 LW 안에 있는 모든 Stop Sign지역에서는 non-stop 또는 stop하는 

       척 속도만 줄이고 달려 가는 경우를  많이 보았는데 아래의 조사는 오후 6시 30분 전후의 상태 입니다. 

        

        총 48대중 25대의 차는 1001x3 이 아닌 1001x1 정도로 stop하는 척 정도 이였고 21대는 속도를 줄여 

        non-stop 그리고 2대는 stop sign을 무시하고 질주하는 차를 목격 했습니다.   목격 장소는 정문에서  

        들어와 첫번째 stop sign에서  양 방향, 그리고 Amphitheater 앞에서 양 방향을 5분씩 살펴 보았습니다. 

 

        여러 사람들과 산책을 하는 도중,  St Andrew St/Interlachen에서 동양여성 운전자가  Non-stop Right 

       turn하는 것을 목격 하기도 했으며 St Andrews Dr 길 가에 사시는 어느 주민께서는  밤 11시 이후엔  

       7/80 mile의 speed로 괴성을 내며 달리는 차량도 가끔 있다고 합니다. 

       St Andrews Dr 길은 왕복 4차선이지만  25MPH 지역임을 기억하시고 과속은 하지마세요. 

         

   2.  LW 내 유일한 신호등 St Andrews Dr / Golden Rain Road  에서의 상항?  

   다음은 평소에 우리 한인들의 시민의식과 위상 향상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의 제보 내용입니다. 

   오늘 아침에 Flu Shot 맞으러 갔다가 Bus 운전하는 분을 만났는데 신호등 있는 사거리를 지날때 교통  

   신호를 지키지 않는(빨간 불에 그냥 지나가) 사람들은 대개가 한국사람 이라고 운전자들이 공통적으로  

   애기 한데요. 특별히 알려 달라는 부탁을 받았어요.  너무 챙피하기도 했고 화도 나서 동양인이면 다  

   한국사람이냐고 따졌는데 확실히 한국 사람들이라고 …. 한인소식지에 꼭 올려 주세요(카톡으로 제보) 

    

   LW 안에 있는 신호등의 신호를 무시하는 운전자도 있고 보행자도 있다는 한심한 사연입니다.  

   Shuttle Bus 운전자는 차가 크고 높아서 시야가 넓고 앞뒤 사항을 잘 볼수 있는데 신호를 무시하는 차량의 

  운전자?가 누구인가를 살펴 보니 동양계 이였고 불행하게도 그가 쓰고 있는 모자를 보니 한국인 이였다는  

  충격적인 사실이라고 합니다.     

  심호등을 이용하는 보행자는 파란불(청신호)이 켜질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안전할때 건널목을 건너 가세요.     


